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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과의존은 그 심각성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스

마트폰 과의존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예측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외로움의 영향을 살펴

보고, 외로움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에서 어떤 심리적 기제가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 의인화가 외로움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을 대상으로 외로움, 스마트폰 의인화, 그리고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외로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관계는 스마트폰

의인화에 의해 매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외로움을 경험한 개인이 스마트폰을 인간

처럼 인식하고 정서적으로 몰입하여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의인화라는 심리적 기제를 매개로 한 중독 경로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

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지닌 학술적, 현실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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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IT 강국으로 손꼽힐 만

큼 스마트폰,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의 이용률이

높다. 방송통신위원회(2023)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

면 만 13세 이상 국민 중 94.8%가 스마트폰을 보

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의 높은

이용률은 일상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는데, 예

를 들어 뉴스나 새로운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은행 업무를 시·공간적 제약없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스마

트폰은 일상생활 전반에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잡게 되

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우리는 스마트폰에 종

속된 채로 살아간다고도 할 수도 있다. 실제로, 만

3세∼69세 스마트폰 이용자 가운데 23.1%가 스마

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과의

존 위험군 비율은 지난 2019년 20.0%, 2021년

23.3%, 2021년 24.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 23.6%, 2023년 23.1%로 나타나 최근 2개

년 동안 소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스마트폰 이용

자 5명 중 1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

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10대 청소년

의 경우 40.1%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확

인되었으며, 20대는 33.2%, 30대 23.5%, 40대

20.6%, 50대 15.8%, 60대 13.0%로 나타나 연령대

가 적어질수록 그 심각성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

되었다.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가운데

76.2%는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76.4%는 스마트

폰 배터리가 부족해지면 초조함을 느낀다고 보고

하였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 이러한 점

을 미루어 보았을 때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발

생하게 되는 부정적 측면도 상당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은 이동성과 접근성이 높아 일

상에서 활용되는 정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스마트폰 과의존의 위험성은 더

욱 커질 수 밖에 없다(김병년, 2013; 전미령, 신성

만, 2016).

중독은 자기조절에 반복적으로 실패하여 개인

뿐만 아니라 주위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는 심

리·사회적 증후군으로(김교헌, 2006), 스마트폰 과

의존 역시 일상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이 신체적 건

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한 장로(2013)의 연

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에 중독될수록 시력 감퇴,

식욕부진, 체력부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은 학업부진을 겪고 이로 인해

열등감 및 의욕 저하를 높게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적대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금창민, 2013; 김혜순, 2016). 아울

러, 성인의 경우에도 스마트폰 과의존은 직무 몰

입을 저해하고 직무 성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도영, 2015). 요약하면 스

마트폰 과의존은 연령에 관계없이 신체적 측면뿐

만 아니라 심리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과의존이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스마트

폰 과의존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김병년 등(2013)은 대학

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과 스마트

폰 과의존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자



스마트폰은 좋은 친구인가?: 외로움, 의인화, 그리고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

- 851 -

기통제력이 낮고 우울감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과

의존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

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이 낮고 감각추구 성향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가 높아졌으며 이

러한 경향은 스마트폰 과의존의 세부 특성(예, 긍

정적 기대 및 지향, 내성과 몰입)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박영주, 장문영, 2015; Wang, Yang, &

Zhang, 2020). 스마트폰 과의존의 예측 요인에 관

한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의 심리

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관계적 요인, 즉 외로움

의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최다혜, 이혜진, 2017; Mahapatra, 2019).

최근, 외로움과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 중독의 관

계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과 중

독 간 상관은 .25으로 약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Ge et al., 2023). 그러나 메타분석에 포

함된 24개 연구 중 외로움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련성을 검증한 연구는 8개에 불과하였으며 나머

지 연구는 모두 인터넷 중독에 관한 것이었다. 인

터넷 중독에 비해 스마트폰 과의존은 사회적 동기

가 더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김병년

외, 2013), 메타분석 결과를 토대로 외로움과 스마

트폰 과의존의 관련성을 단정짓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과 스마트폰 과의존

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외로

움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에서 스마트폰에 대

한 인식-스마트폰 의인화-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외로움이 스마트폰을 마치 사람과 유

사하게 인식하도록 만들어 스마트폰 과의존 가능

성을 높이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

서는 스마트폰 과의존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이

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외로움과 스마트폰 과의존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예측

요인으로써 외로움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사회적 관계의 불

만족과 관련되어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타

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수용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Baumeister & Leary,

1995; Maslow, 1968) 사회적 관계 내에서 소속감

과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할 때 또는 소속에 대한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acioppo & Hawkley, 2009;

Heinrich & Gullone, 2006; Perlman, 2004). 높은

수준의 외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대면(face to

face)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느끼고(Prisbell, 1988),

이로 인해 현실에서의 관계를 충족하거나 회복하

도록 노력하는 대신 현실을 대체하는 온라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다.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은 높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을 보다 손쉽게 통제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외로움이 높은 사람

들은 이러한 온라인 매체가 지닌 고유한 특성을

더욱 선호하며, 온라인 상호작용을 보다 편안하게

느낄 가능성이 있다(Caplan, 2003, Caplan et al.,

2007; McKenna & Bargh, 1999). 이는 인터넷 사

용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데(Kim et al., 2009;

Yao & Zhong, 2014),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정서

적 고독감을 많이 경험할수록 특별한 목적 없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정도가 높았으며(김기범 외,

2001), 외로움이 온라인 상호작용 선호를 통해 문

제적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이도형, 손은정, 2013; Capla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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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용 장애에 관한 연구 중 일부는 인터

넷 중독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과의존을 함께 보

고하고 있다(서보경, 2014; 정구철, 2016; Tateno

et al., 2019; Yildiz, 2017).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

고 있으며, 내성, 금단, 초조와 불안 등의 증상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과의

존은 공통점이 존재한다(김동일 외, 2012; Choi et

al., 2015). 그러나 스마트폰 과의존은 스마트폰 기

기가 가진 휴대성과 연결성을 기반으로 인터넷

중독과 차별화된 양상을 보이며(김병년 외, 2013;

문의용, 2013; Jeong et al., 2020), 스마트폰 기기

와 같은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바일 매체에

서 발생하는 스마트폰 과의존과 인터넷 중독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Montag et al., 2019). 스마트

폰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SNS, 메신저 등의 상

호연결적 특성은 개인의 소속감 및 유대감 등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Cao et al., 2013;

Houghto et al., 2020; Panova & Carbonell, 2018),

이러한 점이 스마트폰 과의존 경향성을 높이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50, 60대 성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탐색한 배성만, 고영삼(2017)에 따르면, 외로움이

증가할수록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스마트폰 과의존은 인터넷 중

독과 차별화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외로움은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외

로움과 스마트폰의 관계가 약한 상관이 있으며

종단 연구를 통해 그 방향성을 살펴본 결과, 외로

움이 스마트폰 과의존의 선행 요인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임숙희, 신현지, 2020; Shi et al.,

2023; Wang et al., 2024).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

서는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선행 요인으로써

외로움이 스마트폰 과의존의 변화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스마트폰 의인화와 스마트폰 과의존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

계에서 스마트폰 의인화의 역할을 탐색하고자 하

였다. 의인화(anthropomorphism)는, 인간이 아닌

대상에 대해 인간적인 특성이나 감정 등을 부여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Epley et al., 2007). 2015년

2월,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개를 닮은

4족 보행 로봇 스팟(Spot)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관계자가 로봇을 발로 차거나 미는 장면을 공개

하였다. 이를 본 사람들은 ‘로봇 학대’라며 불편함

을 드러냈는데, 이처럼 로봇을 마치 생명이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행동을 의인화의 대표적인 사례

라고 말할 수 있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

가 충족되지 못해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고자 하는 열망은 높아질 수 있다

(Mellor et al., 2008; Segrin & Kinney, 1995). 다

시 말해, 사회적 관계 내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

우 사회적 유대에 대한 결핍을 보완하기 위해 다

양한 대상과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동기는 증

가될 수 있다(심노아, 2019; Nowland et al.,

2018). 이 때, 스마트폰은 이동성과 휴대성이 높고

개인의 일상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대상으로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데, 즉 스마트폰을 의인화함으로써 이에 더욱 몰

입할 수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외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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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느끼는 사람들은 타인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보다 의인화한 대상에 더욱 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pley et al.,, 2007; Epley et al., 2008;

Niemyjska & Drat-Ruszczak, 2013). 대상의 특성,

예를 들어 생명이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컴퓨터

vs. 고양이)와 무관하게 외로움이 증가할수록 의

인화하는 경향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hin & Kim, 2020), 심지어 일상에서 지속적으

로 경험하고 있는 외로움뿐만 아니라, 실험실 상

황에서 참여자에게 지난 3개월 동안 외로웠던 경

험을 떠올려 글로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외로움을

유도한 경우에도 비인간 대상에 대한 의인화 경

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hin, 2020). 외로

움이 증가할수록 의인화 경향도 증가한다면, 반대

로 외로움의 감소는 의인화 정도를 줄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의 점화가

의인화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Bartz et al.,

2016)는 외로움과 의인화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다양한 중독은 만성적인 자기조절 실패라는 측

면에서 유사하며, 공통적 특성을 공유한다는 의견

에 입각하여(Griffith, 2005), 슬롯머신 게임의 의

인화가 도박 행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탐색한

Riva 등(2015)의 연구에 따르면, 슬롯머신 게임을

의인화할수록 도박 행동을 증가시키고 더 많은

경제적 손실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러한 점들을 요약해 볼 때,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

사회적 유대에 대한 결핍을 보완하기 위한 방략

으로 개인의 삶의 일부가 된 스마트폰을 의인화

할 가능성은 증가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스마

트폰에 과몰입하여 중독에 이르게 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Zhang 등(2023)의 연구에서는

외로움이 개인의 일반적인 의인화 성향과 정적으

로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외로움을

많이 경험할수록 장난감이나 사물에 인간적 특성

을 부여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 및 현재 의인화 경향(예,

장난감에 감정을 부여하거나, 장난감들의 배치에

신경을 쓰는 행동)을 측정하였으며, 이러한 의인

화 경향은 로봇과 같은 기계에 대한 감정적 몰입

과 반응 증가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로움이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수행된 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연구들

의 경우 외로움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위험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기는 하지

만, 어떠한 심리적 기제를 통해 외로움이 스마트

폰 과의존 경향성을 높이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밝힌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앞선 논의

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 스마트폰 의

인화 및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외

로움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

고, 이 과정에서 외로운 개인이 스마트폰에 감정

적으로 몰입하게 되는 심리적 기제인 의인화가

외로움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온라인 설문 조사 업체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20대부터 60대까지 성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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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자들의 성별과

연령대별 비율은 유사하도록 균등 할당하여 모집

하였으며, 총 500명(남성 250명, 50%; 여성 250명,

50%)이 모집되었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44.53세(표준편차 13.82세, 최소 연령 20세, 최대

연령 69세)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교육 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1명(0.2%), 고등학교 졸업

123명(24.6%), 전문대 졸업 81명(16.2%), 4년제 대

학교 졸업 242명(48.4%), 석사 졸업 40명(8.0%),

그리고 박사 졸업 13명(2.6%)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194명(38.8%), 기혼 283명(56.6%),

이혼 18명(3.6%), 그리고 사별 5명(1.0%)으로 확

인되었다.

측정도구

외로움. UCLA 외로움 척도 3판 상태로서의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해 Russell 등(1978)이 개발

하고, Russell(1996)이 개정하여 진은주와 황석현

(2019)이 번안한 UCLA 외로움 척도 3판을 활용

하였다. 본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얼마나 자주 혼자 남겨졌다고 느끼십니까?”,

“얼마나 자주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얼마나 자

주 사람들과 가깝다고 느끼십니까?(역코딩)”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4점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

되었으며(0=전혀 그렇지 않다, 1=드물게 그렇다,

2=가끔 그렇다, 3=항상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20문항의 평균 점수를 통해 외로움 수준을 산출

하였으며, 외로움 척도에 대한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의인화. 스마트폰 의인화 척도는

Waytz 등(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일부 문항을

스마트폰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동물이나 자연 등 다양한 대상이 인간 고유의 특

성을 얼마나 지니고 있다고 인식하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해당 대상에 대한 의인화 수준을 측정

한다. 이 때, 특정 대상이 다른 대상과 구별되는

인간적인 특성을 더 많이 지니고 있다고 인식할

수록 해당 대상에 대한 의인화 정도가 높은 것으

로 간주된다. Waytz 등(2010)의 연구에서 측정한

인간의 고유한 특성에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식이 있

는지’, ‘의도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감정을 경

험할 수 있는지’가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문항들을 스마트폰에 맞게 수정하여 참여자들

이 스마트폰이 인간 고유의 특성을 얼마나 지니

고 있다고 인식하는지를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스

마트폰에 대한 의인화 정도를 측정하였다. 참여자

들은 11점 리커트 척도(0=전혀 그렇지 않다, 10=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응답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에 대한 의인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스마트폰 의

인화 척도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과의존.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게 된 지 그리 오래 되지 않

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IT 강국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스마트폰 사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스마트

폰 과의존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한 몇몇 자기보

고식 척도가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지능

정보사회진흥원(2025)에서 개발한 성인용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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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과의존 척도를 사용하였다.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자들

은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

상에 응답하였다. 대표 문항으로는 ‘스마트폰 생각

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그만하

고 싶은데 끝내지 못한다’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

서는 평균 점수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다.

통제 변인.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성별,

연령을 통제한 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일부 선행

연구들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있어서 성별과 연령

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Chen et al.,

2017; Csibi et al., 2021; Linden et al., 2021).

Olson 등(2025)에 따르면, 41개 국가의 참여자들

을 대상으로 성, 연령, 그리고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여성에 비해 남성이, 그리

고 연령이 어릴수록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가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성별과 연령을 통제한 후 외로움, 스

마트폰 의인화, 그리고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 절차

본 연구의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외로움, 스마트폰 의인화, 그

리고 스마트폰 과의존의 기술통계치를 분석하였

으며 아울러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도 수행

하였다. 다음으로, 참여자들의 성별과 연령을 통제

한 후, 외로움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스마트폰 의인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

다. 스마트폰 의인화를 통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v.4.1(Model 4)

을 사용하였으며, 부트스트랩(bootstrap) 표본

5,000개를 기반으로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여 간

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Hayes,

2017).

결 과

외로움, 스마트폰 의인화,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

편차, 왜도 및 첨도와 함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성별은 범주 변인이므로 왜도

와 첨도에 기반한 정규성 가정이 적용되지 않는

다. 스마트폰 의인화의 경우, 왜도 값이 1.04로 나

타나 분포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Kline(2016)에 따르면 왜도 값

이 –2에서 2 사이에 있을 경우 정상적인 범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로

그 변환 등 정규성 확보를 위한 추가 변환 없이

원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상관관계분석 결과,

외로움은 스마트폰 의인화(r=.13, p<.01) 및 스마

트폰 과의존(r=.29, p<.001)과 각각 정적으로 관련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 의인

화 역시 스마트폰 과의존과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r=.47,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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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로움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에서 스마트

폰 의인화의 매개효과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외로움이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를 스마트폰 의인화가 매개할 것이

라는 가설을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매개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참여자들의 성별과 연령을 통

제한 후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통제 변인인 참

여자들의 성별과 연령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참여자들의 성별과 스마

트폰 과의존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B=-0.13, SE=0.04, t(495)=-2.84,

p=.005, 95% CI [-0.22, -0.04]. 즉, 여성이 남성에

비해 스마트폰 과의존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연령 역시 스마트폰 과의존과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0.01, SE=0.002, t(495)=-3.32, p=.001, 95% CI

[-0.01, -0.002]. 연령이 적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

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요 변인 간 경로별 결과를 살펴보

면, 외로움은 스마트폰 의인화와 정적으로 관련되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0.54, SE=0.20,

t(496)=2.70, p=.007, 95% CI [0.15, 0.94]. 또한 스

마트폰 의인화는 외로움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스마트폰 과의존과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B=0.10, SE=0.01, t(495)=11.38,

1 2 3 4 5

1. 성별 -

2. 연령 .01 -

3. 외로움 .06 -.10* -

4. 스마트폰 의인화 .06 -.07 .13** -

5. 스마트폰 과의존 -.07 -.18*** .29*** .47*** -

평균(표준편차) 0.50(0.50) 44.53(13.82) 1.27(0.55) 2.24(2.47) 2.16(0.60)

왜도 0.00 0.01 0.22 1.04 0.01

첨도 -2.01 -1.22 -0.25 0.07 -0.44

주. 성별: 0=여성, 1=남성

*p<.05, **p<.01, ***p<.001.

표 1.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분석 결과 (N=500)

예측변수
스마트폰 의인화 스마트폰 과의존

B SE t 95% CI B SE t 95% CI

(상수) 1.91 0.48 4.00*** [0.97, 2.85] 1.91 0.10 19.34*** [1.72, 2.11]

성별 0.28 0.22 1.27 [-0.15 0.71] -0.13 0.04 -2.84** [-0.22 -0.04]

연령 -0.01 0.01 -1.40 [-0.03, 0.00] -0.01 0.00 -3.32** [-0.01, -0.00]

외로움 0.54 0.20 2.70** [0.15, 0.94] 0.25 0.04 6.06*** [0.17, 0.33]

스마트폰 의인화 0.10 0.01 11.38*** [0.09, 0.12]

**p<.01, ***p<.001.

표 2.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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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95% CI [0.09, 0.12]. 외로움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정적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0.31, SE=0.05, t(496)=6.67, p<.001,

95% CI [0.22, 0.40]), 스마트폰 의인화의 효과를

통제한 직접 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B=0.25, SE=0.04, t(495)=6.06,

p<.001, 95% CI [0.17, 0.33].

외로움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에서 스마트

폰 의인화의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외로움은 스마트폰 의인화를 높이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높은 스마트폰 과의

존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에 대

한 95% CI [0.02, 0.10]는 0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표 3).

논 의

스마트폰 과의존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

두됨에 따라, 이를 유발하거나 심화시키는 심리사

회적 요인을 규명하려는 학문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개인의 몰입 경험을 방

해할 뿐만 아니라 미루기와 같은 일상 기능의 저

하,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 다양한 부정적 결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Chen & Lyu, 2024;

Herrero et al., 2019; Marty-Dugas & Smilek,

2020). 따라서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예측 요인을

이론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은 학문적 및 실천적

측면 모두에서 중요하다. 외로움은 스마트폰 과의

존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심리적 요인 중 하나로

제시되어 왔으며(Ge et al., 2025; Shi et al., 2023;

Wang et al., 2024), 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외로움

이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의 상승과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외로움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를 보다 살

펴보고,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는 심리적 기제로서

스마트폰 의인화의 역할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

스마트폰 의인화

0.54** 0.10***

외로움 스마트폰 과의존

총 효과 = 0.31***

직접 효과 = 0.25***

그림 1. 외로움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에 대한 스마트폰 의인화의 매개효과

**p<.01, ***p<.001.

간접효과 B SE 95% CI

외로움 → 스마트폰 의인화 → 스마트폰 과의존 0.06 0.02 [0.02, 0.10]

표 3. 간접효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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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대한 스마트폰 의인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함

으로써, 스마트폰 과의존에 이르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외로움은 스

마트폰 과의존과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의인화는 이들 관계를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로움을 더 많이 경험

할수록 스마트폰을 마치 사람과 같이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이는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이어

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인간은 다양한 상

황에서 안정적으로 자기조절을 해야 하는데, 이

때 인지적 신념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Epley et

al., 2008). 한편, 인간은 정서적 교감을 비롯하여

타인과 연결되고자 하는 사회적 동기를 지니고

있는 개체로서 사회적 연결에 대한 욕구를 지니

고 있으며(Baumeister & Leary, 1995), 이를 충족

시킬 수 있는 대상을 필요로 한다. 즉,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사회적 연결에 대한 욕구를 충

족하고자 하는 사회적 동기가 높을 수 있으며, 인

간이 아닌 스마트폰을 인격화함으로써 자신과 상

호작용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높다(Epley et al., 2008). 이러한 인지적 신념은

결과적으로 스마트폰에 몰입하도록 하여 중독이

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슬롯머신을 의인화하는 점화를 통해 도박 행동

및 경제적 손실이 증가될 수 있음을 확인한 선행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Riva et al., 2015). 또

한, 사회적 배척을 경험하고 슬롯머신 게임을 의

인화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도박 행동이 증가함을

확인한 Pancani 등(2019)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

다.

지금까지 수행된 스마트폰 과의존 연구에 따르

면, 외로움은 스마트폰 과의존 경향성을 높이는

위험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고은영 외, 2014; 서

원진 외, 2015). 하지만, 외로움이 왜 스마트폰 과

의존 경향성을 높이는 예측요인이 될 수 있는지

에 대한 메커니즘을 검증한 연구는 제한적이었으

며,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수

행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청소년에게 일반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

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은 청소년들에게서 더

욱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자기통

제력과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중독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Chen et al., 2017;

Sohn et al., 2019). 또한, 청소년기의 외로움은 또

래 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서적 대체물로서

스마트폰에 대한 몰입이 더 극단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Moreno et al., 2020). 따라서 의인

화 경향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유의미하

게 예측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

요하다. 아울러, 청소년 집단에서는 스마트폰 과의

존을 촉진하는 또 다른 심리적 또는 환경적 요인

들(예, 또래 관계에서의 소외감 등)에 대한 추가

적인 탐색도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외로움, 스마트폰 의인화, 스마

트폰 과의존을 동일 시점에서 측정한 횡단적 설

계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변수 간 인과적 관계에

대한 해석에는 제한이 있다. 외로움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외로움은 생애 사건에 따라 변

화 가능한 심리적 특성으로, 개인에 따라 시간에

따른 변동이 존재할 수 있다(Mund et al., 2020).

특히 본 연구에서 확인된 외로움과 스마트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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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 간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외로움의 변화가

스마트폰 의인화 수준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세 변인을 모두 반복

적으로 측정하는 종단적 설계를 통해 변수 간의

변화 경로와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이라는 특정한 대상에 대

한 의인화 경향을 측정하였으며, 외로움이 스마트

폰에 대한 의인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

하였다. 그러나 스마트폰 의인화는 외로움이 아닌

개인의 기질적인 특성(예, 신경증적 성향, Xiong

et al., 2022)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

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개인의 기질적인 의

인화 경향을 통제한 후에도 외로움이 스마트폰을

의인화하도록 만드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마트폰 의인화

척도는 Waytz 등(2010)의 문항을 토대로, 인간 고

유의 특성(예, 자유의지, 의식, 감정 등)을 스마트

폰에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인간 고유의 특

성을 스마트폰이 얼마나 지니고 있다고 인식하는

지를 측정한다. 그러나 Epley 등(2007)에 따르면,

의인화는 단지 인간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인

식을 넘어, 정서적 유대감, 친밀감, 신뢰와 같은

관계적 요소를 포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의인화의 사회적 동

기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스마트폰과 같은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며

심리적,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이를 반영한 척도를 개발하고 활용하여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외로움을 경험할 때, 의

인화라는 인지적 처리 과정을 통해 스마트폰 과

의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 기반 음성비서, 챗봇, 감정 인식 시

스템 등 스마트폰의 기능이 인간의 특성과 유사

해지면서, 스마트폰을 단순한 도구가 아닌 준(準)

인간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로움이라는 심리적 요인이 스

마트폰에 대한 의인화를 매개로 중독적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마트폰에 대한 의

인화 경향이 심화될수록, 인간과의 사회적 유대

대신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정서적 몰입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스마트폰 과의존의 예방 및

개입 전략 설계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인지

행동치료적 관점에 따르면, 개인의 비합리적 신념

을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은 일상생활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Beck

& Weishaar, 1989).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스마

트폰에 대한 의인화 신념이 왜곡되었거나 비합리

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입하는 구체적

방법을 탐색함으로써, 스마트폰 과의존의 예방 및

치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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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a Smartphone a Good Friend?: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thropomorphism, and Smartphone

Over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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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hone addiction has become a significant societal concern due to its rising prevalence

and severity. As a result, researchers are increasingly focused on identifying psychological

predictors of this addiction. This study specifically investigated loneliness as a potential

predictor of smartphone addiction and examined the psychological mechanisms that might

explain this connection. We explored whether the anthropomorphism of smartphones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smartphone overdependence. Data were collected from

adult participants who completed assessments of loneliness, smartphone anthropomorphism,

and smartphone overdependence. The results revealed that higher levels of loneliness were

linked to increased smartphone overdependence, with this relationship mediated by the degree

to which individuals anthropomorphized their smartphon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lonely

individuals may view smartphones as human-like entities, forming emotional attachments that

can lead to problematic usage. This study adds to the existing literature by providing

empirical evidence for a new pathway to smartphone addiction, highlighting the mediating role

of anthropomorphism.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Keywords: Loneliness, Smartphone Anthropomorphism, Smartphone Use, Smartphone

overdependence,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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